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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문제1>

 (가)에서 인간은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는 불변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. 또 주
장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죽은 후 에도 인간 존재를 유지 할 수 있다고 판
단하고 있다. 그러한 이유로 죽은 이의 무덤을 풍요롭게 만들었던 것 이다. 그리고 그것으
로 인하여 인간 실천의 특수한 의미가 파생된다고 보았다.
 이와 반대로 (다)는 죽음을 부정적이고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. 죽으면 모든 것이 끝
난다고 보았으며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결국 자연으로 해체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의미해
진다고 보고 있다. 그리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기피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
서 기인한다고 보았고 그로 인하여 삶 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.
 (나)에서는 죽은 마체사를 폭행 하는 것과 과시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마체사의 죽음과 살
아있는 고릴라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고 모종의 반응을 이끌어냄으로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
죽음을 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듯이 (가)(나)(다)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태도가 모두 다
르다는 것으로 보아 각 생명체가 이루고 있는 사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며 사람들의 
죽음에 대한 인식 또한 모두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.

 <문제2>

(가)의 입장에서 (실험1)은 죽음이란 인간에 대한 특수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‘친구’ 즉 
인간을 떠올린 ‘을’ 집단이 죽음과 연관된 단어를 더 많이 떠올린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판
단할 것 이다.

(실험2)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...


